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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사무엘상 17:4-11

마음의 문을 열며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예방을 위한 각자의 방법을 나눠봅시다.

경배와 찬양
험한 시험 물속에서(400장) / 주의 곁에 있을 때(401장) /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 속으로

‘우리 인간은 병 없이 살아갈 수 없을까?’아마도 분명한 답은 죽는 날까지 이런 문제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냉동열차에 갇힌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 그

는 냉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나는 냉동실에 갇혔다’는 공포 때문에 죽은 것이다. 두

려움과 공포는 소중한 것들을 죽일 수 있다. 경제도, 관계도, 도전도 좌초시킬 수 있다. 지나

친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도 잃게 만든다. 성경은 무려 366회나‘두려워 말라’고 언급한다. 

이유가 뭘까? 두려움이 그만큼 우리를 둘러쌓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

쟁가운데 골리앗의 위협 앞에 혼비백산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놀라’라는 단어는,‘파괴되다’‘부

서지다’의 의미로,‘극단의 공포심’을 표현하는 말이다.‘두려워하니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하는 상태’를 가르친다. 이런 극도의 두려움은 몸도 신앙도 

다 죽여 버린다. 골리앗은 40일을 큰소리치며 이스라엘의 기를 죽이고 있다. 이 무시무시한 

공포 앞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다윗은 주눅 들거나 두

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32절‘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믿음은 상황

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히11:1). D.L.Moody는‘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의 적을 헤아린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고, 믿음이 귀하다. 믿음이 최고인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

제를 보기보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적용과 나눔
1. 이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도전받았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2. 오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현재 나는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문제를 해쳐나갈 비결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찾아봅시다. 

결단과 사역
1.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 두려움을 빼고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현실을 즉시하고 역

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2. 내 주변에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야 할 지체가 있다면 돌아보고 기도하자(환자,낙심자 등) 


